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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면방적사(綿紡績絲) 

1.3.1 면방적사의 종류 

1.3.1.2. 특수 방적사 

정방기나 합연기를 개조하거나 부대장치를 부대장치를 붙이거나 하여 각

종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추가함으로써 특수한 방적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방적사는 직물이나 편물의 표면을 변화시키거나 장식효과

나 색다른 촉감효과 등을 얻기 위하여 서로 다른 원료나 원사를 독특한 방

법으로 섞거나, 실의 모양이나 배색, 공급속도 등을 달리하여 만들어진 각양

각색의 실들을 통틀어 장식사(裝飾絲·fancy yarn·novelty yarn) 또는 의장사

(意匠絲)라고 한다. 

(1) 방적공정에 의한 장식사 

보통 조방이나 정방공정에서 서로 다른 원료나 형태가 다른 실, 색이 다른 

조사(roving) 들을 짝지우거나 드래프트를 간헐적으로 제어하여 색다르게 만

들어지는 실이다. 

1) 넵사(nep yarn) 

주로 염색된 넵을 로빙에 군데군데 불규칙하게 섞어넣고, 정방에서 넵이 

실에 꼬여들게 하여 배색과 표면효과를 낸 장식사이다. 그러므로 방적공정에

서 넵이 많이 발생하여 된 neppy yarn과는 구별이 된다. 

2) 마알사(marl yarn) 

2단사 또는 2합사의 복합색실이며, 혼방 또는 2가지의 서로 다른 색의 로

빙으로 방적한 장식사이다. 2합사일 때 1올은 복합색사로 하고, 다른 1올은 

단일색사로 하여 합연하기도 한다. 2올의 복합사를 합연했을 경우에는 더블 



마알(double marl)이라고 한다. 

 



 
<그림 1-63> 각종 장식사 



3) 슬럽사(slub yarn) 

정방기의 드래프트 롤러를 간헐적으로 회전속도를 변화시켜 일부러 군데

군데 슬럽을 만든 실을 슬럽사라고 하고, 싱글 플레이크사(single flake yarn)라

고도 한다. 또한 슬럽사와 보통 실을 합연한 실은 플레이크사라고 하고, 이

들을 모두 합쳐 클라우드사(cloud yarn)라고 한다. 

4) 정방교연사(精紡交撚絲) 

그림1-64와 같이 정방기에서 동일 롤러에 적당한 간격으로 2가닥의 로빙을 

공급하여 뽑은 실은 2층구조사(2層構造絲)로서 한올은 심지(core·芯)가 되어 

실의중심에 자리잡고, 다른 한올은 실의 표면을 둘러싸서 거죽실(sheath·鞘)

이 된다. 이런 현상을 활용하여 심지에 폴리에스터, 아크릴, 레이온 등의 필

라멘트사를 사용하여 필라멘트와의 정방교연사를 코어사(core yarn)라고 하고, 

스판덱스(spandex)와 같은 신축성 필라멘트를 심지로 사용하면 스트레치사

(stretch yarn)라고 한다. 

 

 

<그림1-64> 정방교연사 



코어사는 심지실과 거죽실의 섬유를 여러가지고 바꾸거나 심지실과 거죽

실의 사용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여러 제품을 만들 수 있으나 거죽실은 면

방공장의 경우 대부분이 면이며, 비스코스 스프나 아크릴 등을 사용하는 경

우도 있다. 이들 코어사는 거죽실에는 소비자가 좋아하는 섬유를 사용하고, 

심지실에는 강력을 보강하거나 실의 품위 향상, 생산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스트레치사는 스판덱스사를 공급하면서 드래프트를 저서 섬유가 어느 정

도 늘어난 상태에서 거죽실과 꼬아져야 하므로 별도의 드래프트장치가 필요

하다. 스트래치사는 니트제품의 손목이나 목부분에 많이 사용되며, 특히 여

성들이 타이트하게 몸에 붙는 옷을 좋아하는 트렌드로 최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 연사(撚絲)공정에 의한 장식사 

연사공정에서는 주로 실의 심대가 되는 심지실과 장식효과를 도맡아 꾸미

는 실과 장식효과에 치중하다보니 실의 구조가 허수룩해지므로 심지실과 꾸

미는 실을 잘 얽어주는 얽는실의 3올이 여러 모양으로 짝지어져 다양한 장

식사를 만들어낸다. 

크게 나누면 루프사나 포랄사와 같이 꾸미는실을 연속적으로 여유있게 공

급하여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내는 루프계(系)와, 놉사나 슬레이트사와 같이 

심지실을 간헐적으로 멈추게 하여 꾸미는 실을 집중적으로 한점에 감아 구

슬모양을 만들어 주는 놉계가 있다. 

의장연사기에는 2쌍의 롤러로부터 따로따로 공급량이 다른 실을 합연하는

링식 연사기, 여러 가닥의 실을 한가닥의 보통 합연사로 연사하는 이태리식 

연사기, 중공스핀들을 사용하여 심지실과 꾸미는 실, 얽는실을 여러가지로 

다르게 짝지워 연사하는 랩식(wrap) 연사기가 있다. 



1) 루프사(loop yarn) 

고리실이라고도 하며, 약연사 2가닥을 심지실로 하고, 약간 꼬임이 많은 

꾸미는 실을 2~3배 빠른 속도로 급사하고, 심지실의 급사속도를 간헐적으로 

빠르게 하다, 느리게 하다 하여 군데군데에 큰 고리를 만들어 준 실이다. 

2) 작은 고리실(ring yarn) 

링사라고도 하며, 약연의 단사를 심지실로 하고, 다른 1가닥에는 장력을 

적게 하면서 2가닥을 합쳐서 중연(中撚)을 준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다소 강

연인 다른 1가닥을 빠른 속도로 공급하면서 합쳐서 중연과는 반대방향으로 

상연(上撚)을 주어서 실의 표면 군데군데에 작은 고리를 만든 실이다. 

3) 포랄사(poral yarn) 

“포러스(porous)”에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서 “포오라”라고 

하는 소모(梳毛)직물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직물을 짜기 위한 실의 이름

이다. 이 실은 가는 심지실의 둘레에 꼰 꾸미는실을 휘감기게 하여 여러 방

향으로 이랑을 이루게 하고 꾸미는실과는 반대방향으로 얽는실을 합연과 실

이며, 여름용 시원한 옷감에 사용된다. 

4) 부클레사(bouclé yarn) 

부클레는 버클(buckle)이나 링을 뜻하는 프랑스어로 작은 고리가 있는 장식

사를 말하며, 래티네 얀(ratine yarn)과 비슷하나 부클레사가 더 부드럽고 꼬임

수가 적으며 장식효과(novelty effect)가 더 크다. 루프사, 컬사(curl yarn)라고도 

한다. 부클레실은 가는 심지실과 약연의 굵은 꾸미는실을 연사하는데, 심지

실은 장력을 주어 급사하고, 꾸미는실은 고리를 많이 만들게 되고, 또 다른 

실을 다시 연사하여 고리를 얽어 줘 고정시킨다. 부클레실은 모뿐만 아니라 

면, 레이온, 견, 마, 아크릴, 폴리에스터 등 모든 섬유로 만들어 직물용이나 

편물용 원사로 사용된다. 



5) 스날사(snarl yarn) 

실의 꼬임이 많을 때 실을 장력이 없게 방치하면 두루말려 꼬이는 현상을 

스날이라고 하며, 루프사에서 강연단사의 꾸미는실을 빠른 속도로 여유있게 

급사하면 루프 대신 여유의 실이 스날을 만들게 한 실로서 실 표면의 군데

군데에 조그마한 스날이 있어 색다른 장식효과룰 낼 수 있다. 

6) 브러시 실(brush yarn) 

루프사의 루프를 끊어서 그림1-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풀이 있는 실 

7) 슬레이트사(slate yarn) 

심지실에 그림1-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꾸미는실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감

아 군데군데에 적당한 크기의 일을 만들고, 그 위에 얽는실을 연사하여 만든 

실. 

8) 놉사(KNOP YARN) 

심지실은 간헐적으로 급사하고, 꾸미는실은 연속적으로 급하여 심지실이 

정지한 동안에 꾸미는 실을 한 곳에 많이 감아 적당한 간격으로 군데군데에 

알을 만들고, 그 위에 얽는실을 연사한 실로서 슬레이트사보다는 알이 작고 

많다 노브(knob)사, 노트(knot)사, 부렛(bourette)사라고도 한다. 

9) 짐프사(jimp yarn) 

가는 실을 심지실로서 적당한 장력을 주면서 급사하고, 굵은 실을 꾸미는

실로 하여 빠른 속도로 급사하여 심지실 위에 감기게 하고, 다시 다른 가는 

실을 얽는실로 하여 반대방향으로 연사하여 만든 실이다. 다이아몬드

(diamond)사, 코크스크류(corkscrew)사, 나선(spiral)사 등이 모두 이 부류에 속

하는 실들이다. 

(3) 의장사(意匠絲) 정방기에 의한 장식사 

정방기와 랩(wrap)식 연사기를 하나로 합친 구조의 기계로 만든 장식사로



서 기본적으로는 장식사의 모양이 다른 의장연사기의 제품과 같지만 조사를 

꾸미는실로 사용하며 소재를 다양하게 바꿔 맞출 수 있다. 최신기계는 송출

롤러를 컴퓨터로 조정할 수 있어 변화가 많은 새로운 장식사를 만들 수 있

다. 

(4) 염색가공에 의한 장식사 

1) 이색염색사(異色染色絲) 

① 이색연사(grandrelle yarn)는 일본말로는 ‘모쿠이도(杢絲)’라고 하며, 색이 

각각 다른 단사를 2올 또는 3올 합쳐 꼰 합연사로서 일본어로 소위 ‘시모후

리(霜降)’효과, 즉 직물을 짜면 마치 서리가 내린 것 같은 효과를 내는 장식

이다. 이 장식사는 합연되기 전의 실로 염색되어 합연사를 만들기 때문에 같

은 섬유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같은 염욕에 염색할 수 없는 두가지 섬유로, 염색하지 않

은 상태에서 각각 실을 뽑아 합연한 다음 필요한 때에 한올만 요구되는 색

을 물들여 이색효과를 낼 수도 있다. 

② 목 그랜드릴사(mock grandrelle yarn)는 색이 서로 다른 2가닥의 로빙이나 

슬라이버를 합쳐 정방에서 드래프트를 주면서 실을 뽑으면 불충분한 혼방으

로 위의 이색연사와 완전히 균일하게 섞인 혼방사와의 중간정도로 두색이 

섞인 상태가 되어 그 나름대로 독특한 장식사가 된다. 

이 장식사도 위의 경우와 같이 염색성이 다른 두 섬유를 염색전에 조사나 

슬라이버상태에서 혼방하여 정방에서 실을 뽑은 다음에 염색하여 이색효과

를 낼 수도 있다.  

2) 스페이스 염색사(space dyeing yarn) 

사염(絲染)공정에서 한가닥의 실에 불규칙한 간격으로 군데군데 한가지 또

는 여러가지 색을 물들여 배색효과를 내는 실 



(5) 다른 가공에 의한 장식사 

1) 셔닐사(chenille yarn) 

셔닐은 프랑스어로서 ‘캐터필러(caterpillar)’, 즉 송충이와 같은 털벌레를 뜻

하며, 실의 표면에 털벌레와 같은 털이 있어서 부여진 이름이다. 이 장식사

는 면사나 아마사를 경사로 하고 견사, 모사, 인견사 또는 면사를 위사로 하

여 레노(leno)조직으로 제직하되 경사는 보통 4가닥이 1테이프를 이루게 하고, 

위사는 가급적 밀도를 크게 하며 여러 색의 실을 사용할 수도 있다. 

제직이 끝나고 경사의 테이프 단위로 절단하면 위사는 실에 수직인 파일

(pile)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파일이 빠지지 않도록 충분히 꼬임을 줘서 만든 

장식사이다. 

최근에는 루프사 모양으로 루프를 만들고, 루프를 절단하여 파일을 만들기

도 한다고 한다. 

2) 코드사(cord yarn) 

같은 방향으로 연사한 실을 여러가닥 합쳐서 반대방향으로 연사한 합연사

로서 실의 겉모양이 둥글며 덕(duck), 캔버스(canvas), 타이어직물, 웨빙

(webbing), 컨베이어 벨팅(conveyer belting) 등에 사용된다. 

위에서 여러 종류의 장식사를 소개하였으나 유럽이나 일본에서 주로 방모

사나 견사와 같은 귀부인용 옷감 따위의 원사로서 개발되어 여기에 다 소개

할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다고 문헌에 나와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노력

이 부족하여 면사에는 멜란지사나 각종 혼방사 등으로 많이 다양해졌다고는 

하나 아직 그리 많은 편이 아니라고 보며, 2차 가공업계로부터 소재의 다양

화가 요망되고 있다. 

제조공정을 요약해 보면 이들 장식사는 원료나 원사의 염색, 각종 굵기나 

꼬임의 실, 적절한 합연기에서의 공급속도나 장력의 조정과 몇단계의 합연 



등 많은 공(功)과 과정을 겪어야만 제조가 가능하다. 

최근 면방공업도 국내외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제품의 고급화, 차별화

가 절실해지면서 신제품개발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

과 도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참고가 될까 하여 여러 장식사를 소개하였

다.  

 


